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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홍기성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승 (044-201-2526)

2022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중간 결과

- 방역·소독시설 미흡 사항 10월 전 보완 완료 필요 -

주요 내용

□ '22년 겨울철 대비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추진 중(5~9월)

  � 그간 가금농장 3,310호(6.17일, 진행률 약 58%) 점검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 확인

   ※ 주요 미흡 사항 : 전실 142건, 울타리 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113건, 방역실 85건, 차량소독시설 64건 등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2월) 도래 전에 미흡한 농장 

방역 및 소독시설 보완 완료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하여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6.17일 기준, 진행률 58%)하였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

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하였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142건)이 가장 많았고, 울타리

(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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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

(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많이 확인되었다. 

오리, 산란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소독시설 보완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 주요 미흡 사항 분석 결과 >

□ 주요 미흡사항

    

미흡 사항 건수
 전실 142
 울타리·담장 114
 CCTV 113
 방역실 85
 차량소독시설 64
 출입 통제·소독 45
 기록관리·신고 32
 야생동물 차단망 18

□ 축종별 미흡사항 건수

축종 건수

 육계 241

 오리 186

 산란계 180

 토종닭 67

 종계 39

 메추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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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미흡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 기간(최대 2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에는 

방역 미흡 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

관리책임자를 통한 2차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이행 기간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

(10월~2월) 전에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므로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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